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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KT노동조합은 12월 12일(수) 10시, 제1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‘각종 회의에 제출할 사항’ 등 안건을 심의, 의결했다.��중앙상무집행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회의에 제출할 사항 으로 ▲ 2018년도 4/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,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▲노동조합 업무용 렌탈 차량 대개체 건 ▲퇴직자 기념품 구입 건 ▲KT노동조합 제37주년 창립기념품 구입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. ��제1호 안건은 오는 12월 20일(목)에 열릴 ‘2018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’ 에 복지 1건, 제도 1건, 기타 2건 등 총 4개 안건을 회사에 요구할 예정이며, 2호 안건인 노동조합 업무용 렌탈 차량 건은 현재 각 지방본부에서 운용중인 차량이 많은 주행거리로 인해 차량 AS가 지속 발생되는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유지비가 적은 경유 차량으로 대개체 하기 위함이다.  ��제3호 안건인 ‘퇴직자 기념품 구입’건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라 정년,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기념품을 매월 지급해 온 데 따라 정년 퇴직 예정자 인원과 희망퇴직 인원을 감안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. 또한 제4호 안건인 KT노동조합 제37주년 창립기념품 구입의 건은 오는 1월 6일 창립일을 맞아 조합원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을 위한 것이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“노사협의회 요구안건을 비롯해 한 해 조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차분히 연말을 지내고, 내년도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합사업 계획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라”고 주문했다. 





http://kttu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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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


‘퇴직자 기념품 구입 건’등 안건 심의·의결










